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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

밭작물 재배는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생산혁신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밭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급하다. 이미 농업 선진국은 

디지털농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ICT 융복합 

노지농업 기술의 산업화 및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노지 밭작물 디지털농업은 자동으로 생육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노동력절감, 안정생산 등에 목표가 있다. 

그러나 노지는 환경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지 디지털농업 기술개발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시설 스마트팜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설 스마트팜은 온‧습도 등 환경조절을 통해 작물을 최적의 

상태로 재배하는 것이며, 노지 디지털농업은 작물의 현재 생육을 진단하여 최적의 상태로 생육할 수 있도록 처방‧관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시설 스마트팜은 최적 생육을 통한 수량증대에 중점이 있다면, 노지 디지털농업은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외부 환경조건에 따라 최적상태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에서는 밭작물 생육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하

였다. 기반시설은 초분광센서를 포함한 정밀영상분석 시설을 구축하였고(’20년), 노지 밭작물 통합관제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지 무선네트워크 망 구축, 노지 자동방제시스템, 드론스테이션, 영상진단시스템, 네트워크카메라 등 구축 예정에 있다(’21

년). 관련 과제로는 생육환경‧예측을 위해 ① 관배수 장치를 통합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물관리 기술, ② 토양양분(N‧P‧K) 측

정 센서 개발이 있다. 생육정량화를 위해 ③ 콩 생육정보 및 품질측정 센서 개발, ④ 센싱기술 활용 환경스트레스(수분, 양분, 

병, 약해) 통합진단 기술 개발이 있다. 병해충진단은 ⑤ 영상센서 및 딥러닝 활용 병 조기진단 기술 개발, ⑥ 스마트트랩 활용 

무인예찰 시스템 구축이며, 잡초관리를 위해 ⑦ 드론 제초제 등록 시험, ⑧ 제초로봇 활용을 위한 잡초 인식 기술 개발이 있다.

이러한 진단기술 개발단계를 통해 자동 양수분관리, 병해충 무인자동방제, 잡초관리 등 자동화된 처방농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자율주행 농기계를 통해 경운, 파종, 제초, 방제, 수확까지 전과정 디지털 자동화로 이어진다면 밭작물 디지털

농업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밭작물 디지털농업의 수행중인 개발기술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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